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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적장애인들이 성인으로 새로운 환경에 사회적응하기 위해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감소해 줄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는 차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불안을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자신을 이

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프

로그램 참가를 지원한 P시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1-3등급(사회적응반 소속) 22명(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의 불안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46.82(표준편차 

2.32) 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4.55(표준편차 2.98)로 나타나 12.27점이 낮아졌다. 차문화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들의 불안 척도 점수는 프로그램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 중심어 :∣지적장애인⃒∣사회적응∣차문화치료∣불안감소∣

Abstract

This study is targeted for the mentally retarded people. They need to reduce their inherent 

anxiety in order to social adjust to new environment as adults. Tea-culture therapy is build and 

carried out for anxiety reduction through the program which can make them know and respect 

their true self in the new tea-culture environmen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s made up of 

22 handicapped people (experimental group 11, control group 11), rated level 1-3, who belong to 

the community center of the disabled and applied for the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anxiety 

scale average score was 46.82(SD 2.32) in the pretest but 34.53(SD 2.98) in the posttest. namely, 

12. 27 was reduced. Accordingly, this study indicates that anxiety level of participants can be 

reduced statistically meaningfully through tea-culture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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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개정 2003.5.1.)에 의하면 지적

장애인(知的障碍人)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

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미국 지적 및 발

달장애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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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

동에서 유의미한 제한성을 가진 장애를 말하며, 이 장

애는 18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정의되어 있다[1]. 주로 

미국에서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영국에서는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라는 용어로도 지칭되었

던 이 정신상의 장애는 낮은 지적기능과 사회적 적응력

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광범한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 

즉, 지적장애인은 의사소통, 자기관리, 교육, 노동, 여가 

및 건강 등 일상 활동에서의 연령적합적 기능으로 정의

되는 적응적 행동(adaptive behavior) 상의 결함을 수반

하게 된다[2][3].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등록된 지적장애인수는 17만 9천명

이며, 전체 장애인의 약 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

적장애인들은 아동기에서부터 자주 실패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패를 미리 예상하는 경향이 있고, 실패가 예

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의 성취에 대한 

동기유발이 매우 낮다[4].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은 문

제해결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구하는 의존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열등한 자

아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되

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

지 못하며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사

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5]. 한편, 지적

발달의 장애로 언어의 발달 부진현상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음의 대치와 생략 같은 조음장애와 제한된 어휘, 

문법사용의 부정확성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갖는 경

우가 많다. 언어기능과 기술 향상은 지적장애인들의 사

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종합해 보면, 지적장애인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이외에 그와 관련된 운동, 언어, 학습, 정서, 적응행동 

기술의 제한성,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 보다 사회

적 관계망의 범위가 좁고,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관계에 곤란과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

며,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

대로 확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이 개인적,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

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자신감 결여로 인한 불

안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란 “개인이 자기평가

의 위협을 받아서 안정감을 상실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자극으로 외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무

력감에 의한 공허하고 무대상적인 정서적 자동적 반응”

이다 [8]. 불안의 해소는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과제수행능력에도 큰 역할을 한다[8]. 따

라서 지적장애인들의 실질적 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일상생활 및 사회에 필요한 

기능중심의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사소통이나 불

안 감소 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차문화치료는 일상에서 마음을 챙기고 여유를 가지

게 하므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처

한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삶의 궁극적 목적인 심신의 건

강과 행복을 가져오는데 매우 유용하다[9]. 또한 차문화

치료는 사회적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차문화적 접근으로, 억압과 스트레스로 피폐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고 근원적으로 수양, 

수신하게 하여 자신을 바로 알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

이 고루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데 

무한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11]. 더 나아가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

의 내면을 스스로 고요히 성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따라서 나와 내면의 나 자신, 나와 타인, 자연, 신

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계와 상황에 알맞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차문화치료는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지적장애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

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

는데 유용한 치료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의

사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응어리

진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

이다[9]. 따라서 본 연구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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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인들의 특성 및 사회적응
지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응력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윤미이(2011)[2]는 성

인지적장애자녀의 자립정도가 부모의 부양부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자녀들의 심리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면에서의 장애로 인한 자립능력 

부족으로 부모 및 가족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의존이 

일어나며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은영(2015)[3]은 청년기 

지적장애인들의 고용유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능력, 작업능력, 정서 행동 영역, 기능적 적응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기 

지적장애인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신체능력 중 양손 

기민성, 작업 능력 중 소도구 사용 손기민성, 정서 행동 

영역 중 불안과 사회화 영역, 기능적 적응행동 영역 중 

학습기술과 직업기술 영역이 고용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Gattlieb와 Budoff(1973)[5]는 

정신지체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지

체아동들은 열등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

적응 현상을 보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며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

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주변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숙자(2004)[7]는 자

기표현훈련이 성인 정신지체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자기동일성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위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가 

좁고,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강주희와 

김선응(2006)은 불안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의 해소는 무력감의 감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 및 과제수행능

력에도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차문화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7일

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14시에 시작하여 15시 

30분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실과 B대학교 차밭과 차문화

치료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실은 차문화치료 프

로그램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미리 아늑하

고 편안한 차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된 장

애인 지적장애 1~3등급(사회적응반 소속) 22명(실험집

단 11명, 통제집단 11명을 무작위 배치)으로 하였다. 선

정된 지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차문화치료 프로

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

한 뒤 모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

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3. 연구 도구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분

석을 위하여 참여자 집단의 불안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장애인 불안 척도

는 Spielberger[12]가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을 김정택[13]이 번안, 재구성한 것을 본 프로

그램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3점 평정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

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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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별칭 나이/성별 지적장애등급 특징
1. 하늘 20/남 지적장애 1급 눈 마주침이 잘되지 않고 먼 곳을 응시
2. 호수 20/여 지적장애 3급 말하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며 적극적임
3. 해리포터 24/남 지적장애 2급 말수가 적은편이고 늘 웃고 있슴
4. 꽃님이 22/여 지적장애 2급 시무룩하고 무표정하고 힘이 없어보임
5. 소녀시대 26/여 지적장애 3급 활발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 함
6. 구름 25/여 지적장애 2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실외활동을 좋아 함
7. 커피 24/여 지적장애 3급 장난기가 많고 어리광부리기를 좋아함
8. 진이 26/남 지적장애 1급 같이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혼자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9. 차향기 23/여 지적장애 2급 자기표현이 없고 수동적으로 남의 행동을 따라함
10. 미소 24/여 지적장애 3급 잘웃고 차분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함
11. 찻잔 23/여 지적장애 3급 마음이 여리고 조그만한 일에도 감동을 잘 함

표 1. 실험집단 참가자의 특성

통제집단 나이/성별 지적장애등급 특징
1. 양○○ 20/남 지적장애 1급 행동이 서툴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경향이 있음
2. 김○○ 20/여 지적장애 3급 얼굴이 밝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을 잘 함
3. 현○○ 24/남 지적장애 2급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함
4. 신○○ 22/여 지적장애 2급 행동이 굼띠고 주의가 산만함
5. 김○○ 26/여 지적장애 3급 생각이 많고 다양한 표현을 잘 함
6. 강○○ 25/여 지적장애 2급 정리정돈을 잘하고 지시에 잘 따름
7. 서○○ 24/여 지적장애 1급 멍한 표정을 잘 짓고 엉뚱한 반응을 잘 보임
8. 이○○ 26/남 지적장애 3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웃음이 많음
9. 이○○ 23/여 지적장애 2급 앞장서는 법이 없고 남의 행동을 모방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음
10. 이○○ 24/여 지적장애 3급 항상 웃는 표정으로 친구들을 잘 도와줌
11. 박○○ 23/여 지적장애 3급 짜증을 잘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표 2. 통제집단 참가자의 특성

4.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실무자 

및 차문화치료사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다. FGI의 실시결과, 장애인들의 마음을 열고 

흥미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마음높이

에서 단순히 강의식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느끼고, 성취

감을 느낄수 있어야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8회

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주에 1회기씩 8

주간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 당 시간은 90분간으로 하

였다.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집단 진행자 1인과 보조 

진행자 3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집단 진행자는 전체 프

로그램의 진행 및 평가를 실행하므로 장애인과 차문화 

심리상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직

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충

분하여야만 한다. 보조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원

활하게 도와주며, 관찰 및 기록 등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므로 장애인 및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충

분해야 한다. 

개발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

그램 소개와 지적장애인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활

동을 1회기에 배정하였고, 차체조와 차명상 및 심장 마

사지, 차밭 산책 등을 2회기,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참여

하고 느끼기 위한 차문화치료의 경험으로 다구놀이를 3

회기,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만나기 위한 오감 활성화

를 4회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장점찾기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희노애락(4종류)차 마시고 활동하기 5회기, 

참나다례와 내면아이 만나기를 6회기, 빈찻상을 통하여 

분노만나기 그리고 분노표출 다루기를 7회기, 마지막으

로 8회기에는 사회적응 향상하며 정리회기로 행복다례, 

차마시기, 차부적 만들기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느낀 

점을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집단의 사전조사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진행

되기 전 장애인 불안 척도에 관한 설문지 작성이 이루

어졌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실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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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Z 통제집단 Z

불안 
척도 
점수

사전 48

-3.09**

46

1.097

사후 33 45
사전 45 40
사후 35 42
사전 46 32
사후 32 31
사전 46 45
사후 36 44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며, 통제집단의 사전 및 사후조사는 실험집단과 동일한 

날짜 및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
본 프로그램은 11명의 소수참여자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불안 척도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 차이 검증을 위해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

(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실시

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

이 만족되기 어렵고 표본수가 적을 때, 자료의 분포에 

대한 연속성과 독립성에 대한 가정만을 전제로 t 검정

을 대신하여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자료분석은 PASW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Ⅵ. 연구결과 분석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불안정도에 대한 동질

성 검사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불

안척도점수의 평균은 46.82(SD 2.32)였고 통제집단은 

44.27(SD 5.66)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불안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T=1.789).

[표 3]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의 불안 

척도 점수와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윌콕슨 부호-서

열검증의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의 사전, 사후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09**). 불안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46.82(SD 2.32)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4.55(SD 2.98)로 나타나 12.27 낮

아졌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들의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불안 척도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44.27(SD 5.66)였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43.73(SD 5.55)로 나타났으며, 사전 사

후 불안 척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불안 

척도 점수 분석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명 지적장애인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불안감소, 자기이해와 자기존중,
사회적응 향상

회 기 내용 준비물

1회기

활동명 : 프로그램 소개
- 맞이하기
- 프로그램 소개
- 별칭짓기(차꽃, 차잎, 차열매, 차도구 

활용)
- 차마시기, 녹차 꽃 잎

다도구, 
이름표, 
색연필, 
A4용지

2회기

활동명 : 차체조
- 명상하기
- 차마시기(매회기)
- 차체조 또는 심장 마사지
- 차명상 후 느낌 나누기
- 차마시고 자기 안아주기
- 차의 기운 느끼기
- 차밭 산책
- 기뻤던 일 칭찬하기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3회기
활동명 : 다구 놀이
- 차마시기
- 다구 이름표 활용
- 차잎따기 체험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이름표

4회기
활동명 : 오감 활성화
- 차마시기
- 오감, 오미 느끼기
- 5대차(음양오행차)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5대차

5회기
활동명 : 나의 의미
- 차마시기
- 장점찾기(장점카드)
- 희노애락(4종류)차 마시고 활동하기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장점카드

6회기
활동명 : 차 마음, 내 마음
- 차마시기
- 지점토로 내면아이 표현
- 어린시절 내면아이 만나기

다도구, 다화, 
지점토, 
명상음악

7회기
활동명 : 마음 풀기
- 차마시기
- 빈찻상
- 참나다례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A4용지

8회기

활동명 : 행복 나누기
- 차마시기
- 차부적
- 서로의 장점 적기
- 행복다례
-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다도구, 다화, 
명상음악, 
차부적

기대효과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자기이해
와 존중,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응 향상을 이룬다.

표 3.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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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49 49
사후 39 50
사전 50 55
사후 40 53
사전 42 42
사후 30 44
사전 45 45
사후 34 43
사전 47 44
사후 34 44
사전 48 43
사후 35 40
사전 49 46
사후 32 45

M 
(SD)

사전: 46.82 
(2.32)

사후: 34.55 
(2.98)

사전: 44.27 
(5.66)

사후: 43.73 
(5.55)

*p<.05   **p<.01    ***p<.001

그림 1. 실험집단의 불안 척도 점수 분석 그래프

Ⅴ. 결론 및 제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적장애인들이 새로운 차문화 환경 속에서 진

실한 자아를 알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불안

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행복감을 증진

시키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획득하게 하여 장애인 

재활효과와 사회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불안감 해소에 적합한 차문화치료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차

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P시의 장애인복

지관 사회적응반 소속의 지적장애인(실험집단 11명, 통

제집단 11명)으로 한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불안 척도 점수의 차이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

을 검증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참여자 집단의 

불안 수준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차문화치

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인들의 불

안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질적 변화로 편안한 차문화적 분위기속에서 차를 마

시며 장애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새로운 차문

화를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와 마음높이

에서 직접 참여하고 느끼므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자신이해와 존중 속에서 관계소통을 원활히 끌

어내므로 사회적응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11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

그램의 향후 연구 적용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장애

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불안 감소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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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

로, 프로그램의 일회성 진행보다는 좀 더 장기적 시각

에서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장

애인들의 지속적인 정서적 안정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

을 주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 연계하고 동시에 자연환경과 더불어 치료할 수 있

는 통합적인 생태체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적장

애인들은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감을 감소

시켰고 그 결과 일반인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차문화

를 이해하고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 차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심

화과정으로 교육을 통한 지적장애인 티 소믈리에 양성

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의 잠재력 개발

과 사회적응력 향상이라는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을 

증진시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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